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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직제분석 업무는 다양한 생산기관에 대한 변천 이력과 주요 업무 기능을 파악하는 과업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내에서 공통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과업이며 다수의 작업자가 관련 지식

을 공동으로 참조해야 한다. 그러나 현업에서는 한정된 수의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수작업을 

통해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도 공유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직제 분석 프로세스의 

자동화를 통해 기록물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기초 자원을 구축하고자 한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실무 담당자와 FGI를 수행함

으로써 직제분석 업무를 세분화하고 자동화 가능한 부분을 선별하였으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안하였다. 또한 전자기록관리 과정에서 공통으로 참조 가능한 기초분석자료

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실무자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효율적인 지식자원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규격화된 업무 프로세스 정립을 통해 일관된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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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ob and organization analysis of producing institutes is a task that identifies the history of 
transition and major business functions for various record-producing institutions and must 
be performed in common within the archives, and many workers must jointly refer to the 
relevant knowledge. However, in the field, a limited number of people in charge are individually 
performing by manual work, and the results are not shared.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reduce the work burden of workers through the automation of the job and organization analysis 
process and build basic resources that can be commonly used by the archives. This study 
subdivided the task of job and organization analysis into manual, semi-automation, and 
automation parts by performing FGI with the practitioner of the archive and suggested ways 
to realize it. In addition, we derive the basic analysis data that can be commonly referenced 
in the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process, and by verifying the results through practitioners, 
efficient use of knowledge resources is suggested. Furthermore, by establishing a standardized 
work process, we intend to lay the foundation to support consistent and systematic work 
performance.▪본 논문은 ‘2021년 국가기록관리 활용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의 연구비를 지원받

아 수행되었음.

▪본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

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과제번호: NRF-2019S1A5B8099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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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우리나라 행정조직은 신설⋅변경⋅통폐합 등 끊임없는 변화를 겪었고, 이에 따라 조직

이 수행하는 업무 활동 및 기능 또한 계속해서 변해왔다. 기록물은 조직 업무 활동 과정에서 생산되는 산물로써 

업무 수행 주체가 변경될 때 변경사항을 관리하지 않으면 서로 연계성을 잃기 쉽다. 따라서 기록물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록물의 생산배경을 이해하여 기록물과 연결하고, 해당 기록물의 생산 전후 관계와 생산기관

에 대한 이력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산기관의 이력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생산자(기관)명을 설정하고 관련된 생산기관을 연

계함으로써 해당 기관의 이해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구축하는 전거데이터 구축이 요구된다. 국가기록원에서도 조직 

개편에 따라 조직 명칭이 변경되거나 조직이 생성⋅폐지되는 등의 변화를 겪더라도 동일한 기능에서 생산된 기록

물을 묶어서 관리할 필요성을 인지하였고, 각 생산기관의 변천연혁 관리정보를 구축하여 생산기관에 대한 정보와 

생산맥락을 함께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2006년 󰡔기록관리혁신 종합실천계획󰡕의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면서 본격적으로 기록물 전거데이터와 시소러스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김연주, 2013).

전거데이터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업무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이다. 국가기록원은 현재 생산기관 특성

에 따라 기록물 담당자를 지정하여 전체 기록물을 관리한다. 따라서 기록물 담당자는 본인이 맡은 생산기관의 

전체적인 변천내역을 파악하여 기록물의 전반적인 맥락을 관장하여야 한다. 한편, 직제란 직무나 직위에 관한 

제도로, 국가의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조직⋅기관 등의 기구⋅구성원⋅직무분담 등에 관한 제도 또는 법규

이다. 직제는 한 기관의 변천해 온 과정을 보여주는 연혁법령에 속하며, 기관의 역할 및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원이다. 기록물의 생산맥락을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직제를 이해하는 업무를 직제분석이라 칭하며, 

이는 이관 기록물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직제분석 업무를 통해 기록물 담당자가 기록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에 유리할 것이지만, 생산기관에 

대한 업무 기능과 전거데이터 등, 다양한 전문지식을 사전에 보유해야 한다는 점은 많은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또한, 직제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 자료들이 여러 부서나 기관에 흩어져 있고 현행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직제분석 업무를 포함한 대다수의 기록관리 업무에 자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록물 담당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직제분석 과정을 통해 입수된 기초자료들은 타 기관의 기록물을 이관받아 보존하는 영구기록물관

리기관 업무 전반에 걸쳐 공통 자원(common resources)으로 활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편의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구축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소수만 활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현행의 직제분석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이를 체계

화한 뒤, 기계학습 기법을 비롯한 다양한 IT 기술을 접목하여 자동화가 가능한 영역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직제분석 과정을 통해 도출된 중간 결과물 중에서 기록물 분류⋅기술 업무나 지능화 검색 등, 기록관리를 위한 

다른 업무에서 활용 가능한 요소를 발굴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직제분석 프로세스의 자동화를 

통해 기록물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기초자원을 구축

하는 데 있다. 

1.2 선행연구

본 장에서는 기록물 생산 맥락 이해를 위한 직제분석과 전거레코드 구축에 대한 연구와 기록관리 자동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볼 것이다. 기록물 관리기관 직제분석과 관련한 연구로 김유승과 김장환(2012)은 국회기



 생산기관 직제분석 자동화 및 공통 활용 방안  83

https://jksarm.koar.kr http://dx.doi.org/10.14404/JKSARM.2021.21.4.081

록보존소를 중심으로 하는 국회 기록관리기관의 직제와 직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론적 논의로 국회 기록관리 책임 부서의 직제 연혁을 살폈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직무를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기록보존소의 직제 현황을 분석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조사를 시행하였다. 전거레코드 구축을 

연구한 남정민(2009)은 공공기관의 조직이 다양화됨으로 인해 기록물 생산기관의 조직이나 명칭 변경이 빈번해졌

고, 이로 인한 복합 출처 문제를 인식하여 배경정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다. 대상기관으로 기관연혁에 관한 

배경정보가 구축되지 않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을 선정하여 기록물생산기관에 관한 전거레코드 구축을 제안하

였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기술 중 하나가 

업무 자동화 기법(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이다. 다수의 공공기관이 RPA를 통한 업무 효율화를 꾀했

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기술보증기금에서는 연간 2만 7,000시간 이상의 업무량 절감을 목표로, 지식재산권 

정보 자동 수집, 경매 정보 자동입력, 법인카드 회계처리 등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11개 업무를 RPA 기법을 통해 

자동화하였다(박시현, 2020). 경찰청은 직원들이 제안한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업무를 대상으로 RPA

를 선별 적용한 결과, 벌점조회 간소화 서비스 등을 통해 내부적으로 연간 3만 건의 민원감소 효과를 가져왔다(이

병훈, 2020).

기록관리의 업무지원 영역에서도 자동화 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다수 선행되었는데, 먼저, 김성희와 엄재은

(2008)은 수작업 분류 시 초래하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극복하고, 이용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분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수의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결합한 모델을 제안하였다. 장지숙과 이해영(2009)은 업무 활동이 

반영된 기록을 집합적 맥락을 중심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자동분류시스템을 제시하였다. 기 분류된 기록집합체뿐만 

아니라 분류체계와 시소러스를 분류기준으로 함께 구축하여 상호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안대진과 임진희

(2017)는 문헌조사와 실험을 통해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개별 기술의 성능을 확인하였고, 

이 기술들이 융합되었을 경우 기록관리 업무환경이 개선됨을 피력하였다. 한편, 국가기록원에서도 소장기록물 

특성을 고려한 OCR 적용 방안(국가기록원, 2020a)이나 전자기록물 공개재분류를 위한 비공개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필터링하는 연구(국가기록원, 2020b) 등을 수행하였으며, 2021년 현재 고도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

나 상기 연구들 대부분은 기계학습을 이용한 전자기록물의 자동분류, 원문인식, 공개재분류 등, 기록관리 개별 

업무 단위로 AI 기술을 적용해 자동화를 꾀하고 있으며, 특히 다수의 업무에서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기초자원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록관리를 위한 사전 지식 혹은 공통 업무 성격을 띠는 직제분석 업무를 

규격화하여 자동화 가능한 부분을 선별하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안하고자 한다. 나아가 전자기

록관리 과정에서 공통으로 참조 가능한 기초분석자료를 도출함으로써 효율적인 지식자원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업무 운영절차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표준모델(NAK 9:2021(v2.2))에 따르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업무 운영절차는 크게 여

덟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4> 참조). 기록물 수집 단계로, 가장 먼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관할 생산기관이 

생성해야 할 기록물을 실제로 생산하였는지를 검사 및 관리한다. 또한 기록관리 업무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록관리 기준을 수립하며, 이에 따라 보존기간 책정 등을 시행한다. 두 번째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관할 기록관으로부터 생산현황을 통보받고, 소장기록물에 대한 다양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세 번째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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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수집을 수행하는데, 이에 앞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목적, 사회적 요구 등을 반영한 기록물 수집 정책을 

마련한다. 이 과정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 대상 생산기관에 대한 변천 이력이나 전거데이터 등의 사전 지식

이 필요하다.

이후 단계는 수집된 기록물 관리 단계로, 네 번째 단계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소장기록물을 분류 및 기술하

는 단계이다. 분류 업무 시, 고유의 기록물 분류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야 한다. 기술은 소장기록물을 분류한 

후 수행되며, 각 분류계층 기록물의 내용, 구조, 맥락에 대해 일정한 항목으로 기술을 실시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동일한 생산맥락을 가진 기록물이 지속적으로 같은 그룹으로 분류⋅기술될 수 있도록 생산기관에 중점을 

두고 기술해야 한다는 점이다. 분류⋅기술 업무까지 수행 결과를 통해 기록물 검색도구를 개발할 수 있다. 영구기

록물관리기관은 이용자가 원하는 기록물을 찾아내고, 기록물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서, 기능 시소러스, 주제 

시소러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기록물 평가를 시행하고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이 과정들에서 기록물 담당자는 해당 기관의 기능에 따라 기록물을 분류하고 그 가치를 판단해야 하므로, 생산기

관의 직제분석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후 단계는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과정으로, 여섯 번째 단계는 기록물을 장기보존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보존하는 단계로, 수집된 기록물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보존하고 기록물의 진본성⋅
무결성⋅신뢰성⋅이용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합한 보존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일곱 번째는 기록물 

서비스 원칙 및 정책을 수립하여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로, 기능 시소러스나 관련어 사전 등의 검색도구를 

활용해 기록의 접근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기록물 관리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관할 생산기관을 지도, 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2 생산 맥락이해를 위한 기초자원

2.2.1 생산기관 변천정보 및 전거데이터

전거데이터는 생산맥락에 대한 정보를 독립적으로 기술하는 ‘정보적’ 기능을 중시하며, 이는 맥락 통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전거데이터의 기능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록의 생산맥락에 대한 정보를 체계

적으로 축적하여 제공할 수 있다. 생산기관에 관한 정보를 기록에 관한 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획득, 유지할 

경우 업무 관리에 많은 도움을 준다. 변화가 많고 구조가 복잡한 조직의 경우 전거데이터를 이용하여 조직의 

기능과 활동은 물론 그 변화 이력을 효과적으로 수집, 관리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이용자는 기록 생산의 

맥락을 이해하고, 기록의 의미와 중요성을 더욱 잘 파악할 수 있다. 둘째, 기록의 생산기관의 명칭을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전거 제어를 통해 동일한 단체를 지칭하는 다양한 명칭을 연결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이한 실체에 대한 동일한 이름을 구별할 수도 있다. 특히 조직이나 단체는 수시로 변화하여 전신과 

후신 관계, 파생 관계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데, 전거제어를 통해 이러한 변화를 확인하고 관련 조직이나 단체들

을 연결해 줄 수 있다. 셋째, 전거데이터는 기록과 생산기관, 또는 생산기관 간의 다차원적이고 중층적인 관계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전거데이터를 적절히 이용하면 기록과 생산기관의 복합적인 관계를 쉽게 표현할 수 

있으며, 아울러 생산기관 간의 복합적인 관계도 명확히 표현할 수 있다. 조직의 위계 관계도 전거데이터 간의 

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거데이터의 기능은 결국 기록물을 생산한 기관 혹은 그 배경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어야 실현할 

수 있다. 즉, 생산기관의 전체적인 변천정보 조사 및 정리가 선행되어야지만 전거제어와 전거데이터 간 연계 등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관의 이전⋅이후 기관, 상⋅하위 기관, 생성일⋅폐지일, 주요 업무 등의 생산기관 변천정보를 

해당 기관의 연혁법령 및 지침 등을 통해 분석 및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거데이터를 구축하여야 한다(한국기

록관리학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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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기록물 분류체계

기록물 분류체계는 기록을 생산한 기관의 업무 기능을 반영하는 중요한 표지이다. 정부 기능을 십진 분류 방법

에 의해 분류한 ‘공문서 분류번호 및 보존기간 표’가 정부조직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행정여건을 반영하지 못하였

다는 한계점에 ‘기록물분류기준표’가 등장하였다. 2004년부터 적용된 기록물분류기준표는 처리과별로 단위업무

를 확정하여 업무담당자가 수행하는 단위업무별로 기록물철에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2004년 

후반 국가기록원의 혁신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2005년 10월 ‘국가기록원혁신 로드맵’에서 기록물분류기준표 운영

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그 결과 업무 기능에 기반한 기록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기능분

류체계(business reference model 이하, BRM)에 입각한 ‘기록관리기준표’가 도입되었다(국가기록원, 발행년불명). 

2007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산하 공공기관은 기존 기록물분류체계에서 기록관리

기준표로 기록 분류체계를 전환하고 있다. 

2.3 업무 자동화 기술

2.3.1 RPA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기술은 사용자가 컴퓨터에서 수행하는 반복적인 업무를 사전에 정의해 놓고 

소프트웨어 로봇이 자동으로 처리 및 관리하는 것이다(김기봉, 2019). 로봇이 단순 업무를 처리하는 동안 사람은 

창의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RPA 기술은 규격화된 양식에 정보 입력, 규칙 기반의 판단 로직 적용, 구조화된 

데이터 추출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RPA 기술은 빠른 시일 내에 자동화 적용이 가능하여 가치 실현 시간을 

단축시키고, 휴먼에러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수 초 또는 수 분 내에 대용량의 자동화 업무를 실행하여 

업무 처리량을 증가시킨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RPA 기법 중 외부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기술로 웹 크롤링(web crawling) 기법과 스크래핑(web scraping) 

기법이 있다. 웹 크롤링은 웹사이트, 하이퍼링크, 데이터, 정보자원을 자동화된 방법으로 수집⋅분류⋅저장하는 

것이고, 소프트웨어인 크롤러(crawler)가 웹을 돌아다니며 유용한 정보를 찾아 특정 데이터베이스로 수집해온다

(Oh 외, 2018). 웹 스크래핑은 웹 사이트에 존재하는 데이터 중에서 필요한 데이터만을 추출하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두 기술을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웹 크롤러를 통해 필요한 데이터의 위치를 알아내고, 이를 

웹 스크래핑을 통해 수집하여 분석에 사용할 수 있다(TTA정보통신용어사전, 발행년불명a).

2.3.2 기계학습 기술

RPA를 위한 기반 기술 중 기록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기계학습 기술로는 문헌 클러스터링(document clustering) 

기법과 텍스트 유사도(text similarity) 측정 기법,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기법 등이 있다. 문헌 

클러스터링은 자동분류 기법의 하나로, 사전 분류체계가 없이 문헌 간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유사한 내용의 문헌들

의 집단을 형성하는 것이다. 각 문헌을 표현하는 자질들을 비교하여 문헌 간 유사성을 측정한 다음 유사도가 

높은 문헌들을 동일한 집단에 속하도록 군집화한다. 

텍스트 유사도 측정 기법은 텍스트 혹은 문장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보이기 위하여 문장 간 유사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딥러닝 기반의 텍스트의 유사도 측정하는 방식은 텍스트를 벡터화한 후 벡터화된 문장 간의 유사도를 측정

한다.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유사도를 추출하기 위해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인 자카드 유사도(Jaccard similarity)(정상

준, 윤보현, 오효정, 2019)를 활용하였다. 자카드 유사도는 비교할 두 문장에서 각각 단어를 추출하여 단어 집합을 

만든 뒤 두 집합에서 공통으로 등장하는 교집합 단어의 개수를 통해 자카드 계수(Jaccard coefficient)가 1에 가까울

수록 두 문장이 유사한 것으로, 0에 가까울수록 유사하지 않은 문장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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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어 처리 기법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람의 자연어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기술이다. 자연어는 일반 사회에서 

자연히 발생하여 사람이 의사소통에 사용하는 언어로,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와 같이 사람이 의도적

으로 만든 인공어(constructed language)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자연어 처리에는 자연어 분석, 자연어 이해, 자연어 

생성 등이 기술된다. 자연어 분석은 그 정도에 따라 형태소 분석(morphological analysis), 통사 분석(syntactic analysis), 

의미분석(semantic analysis) 및 화용 분석(programatic analysis) 등의 단계로 확장된다(TTA정보통신용어사전, 

발행년불명b). 그중 형태소 분석은 문장 내 어휘 의미를 갖는 최소 단위인 형태소(POS: Parts of Speech)를 

인식하는 과정(김태영 외, 2020)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능어 후보 추출을 위한 주요 핵심 키워드를 추출에 활용

하였다.

3.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직제분석 업무 프로세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의 경우, 기존에는 기록관리 업무 분장이 분류⋅기술, 공개 재분류, 보존기간 

재평가 등 기록관리 업무 순서를 중심으로 배분되었지만, 2020년 후반부터는 생산기관의 특성에 따라 담당자가 

정해져 전체 기록물을 관리한다1). 예를 들면, <그림 1>2)과 같이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와 같은 

경제 관련 기능을 담당하는 계열의 기관에서 생산된 기록물의 경우 ‘경제기록물 담당자’가, 보건복지부 관련 기록

은 ‘보건기록물 담당자’가 해당 기록물 전체에 대한 분류⋅기술, 공개 재분류, 보존기간 재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이는 기록관리 절차에 따라 종적으로 진행되던 이전의 업무 프로세스가 생산기관에 따라 횡적인 프로세스로 전환

된 것으로, 기록물 담당자의 전문성에 방점을 두는 변화로 해석된다.

이러한 변화는 기록물 관리 담당자가 기록물의 전체 맥락을 관장함으로써 기록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정보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에 유리할 것이다. 다만 담당자가 사전에 생산기관의 변천정보, 담당 직제 등 기록물의 특성

에 따른 전문지식을 보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법령 및 규정, 전거와 같은 다수의 기초자료의 

참조가 수반된다. 본 장에서는 기록물 관리 과정 전반에 걸쳐 필수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직제분석 업무 프로세스를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다. 

<그림 1> 국가기록원 기록물 담당 업무 분장

 1) 해당 내용은 본 연구가 수행된 기간에 수렴된 내용으로, 연구 종료 시점인 2021년도 하반기에는 기존 업무프로세스로 복원됨.
 2) 그림의 ‘보건기록팀’은 기록물 생산기관을 구별해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는 ‘경제기록팀’에서 함께 담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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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직제분석 업무 프로세스 개요

기록물을 생산한 기관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전거데이터와 직무에 대한 분석, 즉 직제분석이 필수적이며, 

생산기관에 대한 기능 관련 정보들은 기록물을 관리하는 전체 담당자에게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초데이터

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구기록물 관리를 위한 상세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하기 위해 국가기록원 담당자와의 상세 

인터뷰 및 업무 참관(이하 FGI: Focused Group Interview)3)을 진행했다(국가기록원, 2021). 그 결과 국가기록원

에서는 분류, 정리⋅기술, 보존기간 재평가 등의 각각의 개별 업무를 위한 매뉴얼은 기록관리 표준운영지침

(SOP: Standard of Procedure) 등을 통해 정리되었으나, 상기한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한 사전 지식을 확보하는 업무에 대한 지침은 소수 담당자만 인지하고 있을 뿐 공식

적으로 문서화 된 자료는 없었다. 특히 직제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나 도출된 자료들은 일종의 

공통 자원으로, 관리하는 실무자들에게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초분석자료임에도 현행화되지 않았거나 개

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정리한 생산기관의 직제분석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그림 2> 참조). 먼저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

템(이하 CAMS)에서 제공하는 생산기관별 전거데이터를 조회하여 실⋅국 단위의 하위기관 변천연혁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생산기관별로 직제령의 전체 제⋅개정 이유와 담당 직무 및 하위조직 업무분장을 확인하고 분석한다. 

이후 직제령 분석을 토대로 생산기관의 계열별 기능어를 도출한다. 기능어는 기록관리기준표의 대기능을 기준으

로 실⋅국 연혁 및 기능의 이합집산을 고려하여 도출할 수 있다. 도출된 기능어는 기능 시소러스를 보강하는 

데 참조함으로써 기록물 검색 성능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상기한 내용을 규격화하여 정리해보면, 직제분석은 업무 프로세스는 <그림 2>와 같이 크게 ‘전거데이터 조회’ 

단계, ‘직제령 분석’ 단계, ‘기능 분석’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3.2절에서 상세한 과정을 살펴보겠다.

<그림 2> 직제분석 업무 전체 프로세스

 3) 2021년 5월 20일 ~ 2021년 7월 28일 성남 나라기록원 방문 및 온라인 회의 등 총 8회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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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직제분석 업무 프로세스 분석

3.2.1 전거데이터 조회

전거데이터 조회 단계는 생산기관과 관련된 기존 전거데이터를 수집 및 정리하는 과정으로 <표 1>과 같이 

진행되며, CAMS 전거데이터에서 실⋅국 단위의 하위기관 존립기간을 추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정 주요업무 input/output

① 기관별 하위기관 존립기간 조사
input CAMS 전거데이터 또는 기록물생산기관변천정보 사이트

output 전체 하위기관 존립기간 목록

② 전거데이터 완성도 확인
input CAMS 전거데이터

output 없음

③ 조사대상 하위기관 추출
input 전체 하위기관 존립기간 목록

output 조사대상 하위기관 존립기간 목록

<표 1> 전거데이터 조회 단계의 세부 과정

① 기관별 하위기관 존립기간 조사

정부 조직이 개편되면 조직이 수행하는 업무와 기능도 함께 변화하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존립기간 조사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국가기록원을 예로 들면, 현재 국가기록원은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 존재하지만, 기관

이 생성된 1962년 당시는 내각사무처 총무과 소속의 문서 촬영실로 존재하였다. 만약 국가기록원의 1960년대 

기록물을 찾고자 할 때 내각사무처 총무과의 존재를 모른다면 기록물을 찾기 곤란할 것이다. 그러므로 CAMS 

전거데이터 등을 참고하여 각 기관의 하위기관 존립기간을 조사함으로써 시기별 기관의 명칭 등을 파악해야 한다.

② 전거데이터 완성도 확인

CAMS 전거데이터 중에는 기관의 주요 업무 시작일⋅종료일 오류, 기능어 누락, 이전⋅이후 기관 연계 데이터 

오류 등 완성도가 떨어져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하며, 전거데이터가 한동안 업데이트되지 않은 사례도 존재한

다. 실제로 국가기록원에서 전거데이터 정리 사업을 마지막으로 수행한 시기는 2015년으로, 다수 기관의 전거데

이터가 결락되거나 현행화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이 과정을 통해 완성도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파악한 

후 [과정 ⑥]을 통해 보완한다. 

③ 조사대상 하위기관 추출

본 과정에서는 생산기관의 전체 하위기관 중 실⋅국 단위만 추출하고 이들의 존립기간을 확인한다. 기관의 

실⋅국 단위는 기록관리기준표 대기능에 대응되는데, 이 둘은 기관의 주요 기능어 혹은 계열명으로 활용되므로 

실⋅국 단위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2.2 직제령 분석

<그림 2>의 두 번째 과정인 ‘직제령 분석’ 단계는 생산기관별 연혁법령을 수집 및 분석하여 변천내용을 파악하

는 과정으로, 보다 세부적으로는 <그림 3>과 같이 진행된다. <표 2>는 직제령 분석 세부 단계를 통해 수집된 

정보와 도출된 결과물을 정리한 것으로, 최종 결과는 대상 기관의 하위기관을 그룹화하여 직제령을 비교한 표 

형식으로 기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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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직제령 분석의 세부 프로세스 

과정 주요업무 input / output

④ 직제 기본정보 확인
input 국가법령정보센터 data

output 없음

⑤ 기관별 연혁법령 수집
input 국가법령정보센터 data

output 기관별 연혁법령 목록, 연혁법령 개별파일, 전체 연혁법령 파일

⑥ 하위기관 변천내용 정리
input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기관별 조직변천 사이트, 기관별 연혁법령 목록

output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제⋅개정 이유 모음, 하위기관 변천내용

⑦ 하위기관 그룹화
input

국가법령정보센터 data, 하위기관 변천내용, 연혁법령 개별파일, 직제 및 직제시행

규칙 제⋅개정 이유 모음

output 그룹별 하위기관 목록, 그룹별 존립기간 기준 변천관계도

⑧ 그룹별 직제령 비교
input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제⋅개정 이유, 연혁법령 개별파일

output 그룹별 직제령 비교표

<표 2> 직제령 분석 단계의 세부 과정

④ 직제 기본정보 확인

구체적인 직제 정보 확보 전에 수집대상 범주를 확인한다. 간혹 법령 목록에 타법이 오분류 되어있거나 관련성

이 적은 법령이 나열된 때도 있기 때문이다. 불필요하고 부정확한 법령을 수집대상에서 제거하는 선별 작업을 

거쳐야만 체계적인 수집이 가능하고 이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가능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⑤ 기관별 연혁법령 수집

[과정 ②]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CAMS 전거데이터는 완성도가 떨어진다. 실제로 CAMS 전거데이터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최근 국정운영의 기조가 국민의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하

는 빠른 정부인만큼, 정부 조직 개편이 수시로 일어나고 그에 따라 생산기관의 기능 및 구조가 급변하는 실정에

서 6년은 상당히 많은 데이터의 공백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는 CAMS 전거데이터의 수정 및 보완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을 방증한다. 그와 다르게 연혁법령은 기관의 전체적인 정보를 최신 상태로 제공하고, 각 하위기관의 

업무분장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연혁법령을 참고하여 CAMS 전거데이터의 결함을 보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연혁법령의 수집 및 분석이 필요하다. 본 과정은 [과정 ④]에서 확인한 기본정보를 바탕으로 연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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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인 직제와 직제시행규칙을 수집하며, 이는 생산기관의 변천내역을 분석하는 데에 활용된다는 점에서 중요

하다.

⑥ 하위기관 변천내용 정리

본 과정에서는 하위기관의 전체적인 변천내역을 파악하고 [과정 ②]에서 확인된 결락을 보완하기 위해 [과정 

③]에서 정리한 실⋅국 단위 하위기관을 대상으로 연혁법령과 제⋅개정 이유 등을 분석한다. 제⋅개정 이유는 

법령이 개정된 동기와 주요 개정 내용을 보여주며, ‘설치’, ‘개편’, ‘조정’, ‘기능’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생산기관

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제⋅개정 이유에서 제공하는 정보만으로는 변천내용을 정리하기 부족할 수 있으

므로 타 정부조직관리 정보의 참조가 필요하다. 본 과정은 [과정 ① ~ ⑤]에서 수집 및 조사한 내용을 추후 다수의 

기록물 관리자들이 공통으로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요약하여 정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단순히 자료 

수집에 그쳤던 선행 과정들에 비해 내부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는 특징을 가져 전문성을 요한다.

⑦ 하위기관 그룹화

생산기관은 기록물의 출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술항목이다. 특히 생산기관의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기록물

을 생산하게 한 기본적인 기능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동일한 생산맥락을 가진 기록물이 같은 그룹으로 지속적으로 

분류되고 일관되게 기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NAK 9:2021(v2.2)). 따라서 [⑥ 하위기관 변천내용]을 바탕으로 

생산맥락이 유사한 하위기관을 묶어 그룹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만, 하위기관 변천내용만으로는 동일 기관으

로 간주할 근거를 찾기 힘들 수 있는데, 이때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신⋅구법 비교’와 

직제령의 본문을 참조하면 도움이 된다. 이러한 정보원을 통해 기관의 생산맥락이 선명해지면 비슷한 업무 및 

기능을 갖는 하위기관을 계열화할 수 있다. 선행 과정들에서 수집 및 분석한 정보를 하위기관별로 확인하기 쉽게 

조직화한다는 점에서 그룹화는 중요한 과정이다.

⑧ 그룹별 직제령 비교

[과정 ⑦]에서 선별한 그룹별로 직제령의 개정 전과 후를 비교하는데, 특히 업무 및 기능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확인한다. 변화된 조항은 내용에 따라 ‘신설’, ‘확장’, ‘변경’ 등으로 구분하여 업무의 개정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표 3>은 [과정 ⑧] 산출물의 예시로, 재정경제부 국고국의 직제령 중 업무 및 기능 관련 조항을 

대조하여 변경사항을 구분한 결과이다. 직제령 비교를 통해 하위기관의 업무 및 기능 변천내역을 추적할 수 있으

며, 이후 계열별 기능어를 추출하는 과정에 활용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과정이다.

개정 전 개정 후

구분재정경제부 국고국(24개 업무)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일자 1998.02.28.~1999.05.24.]

재정경제부 국고국(24개 업무)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일자 1999.05.24.~2001.11.28.]

-  국가채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국가채무관리 총괄 신설

 2. 국채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국채의 발행 및 상환  2. 국채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동일

... ... ...

12. 재정융자계획의 수립 및 재정융자특별회계의 관리
 7. 재정융자특별회계법령의 입안⋅해석, 재정융자계획의 

수립 및 재정융자특별회계의 관리
확장

20. 정부조달시장의 대외개방관련 회계제도의 운영 20. 정부조달시장의 대외개방관련 조달제도의 운영 일부 변경

<표 3> 국고국의 직제령 비교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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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기능 분석

실제 CAMS 열람을 통해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국가기록원에서 관리 중인 전거데이터에는 결락 자체 문제뿐 

아니라 기능어 항목이 상당수 누락 돼 있다. 기능어는 이용자에게 기록물의 접근점(access point) 역할을 하는 

요소로, 궁극적으로는 기록물 검색 시 색인어로 활용되거나 검색도구와 연계되는 기능 시소러스에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기능어는 분류 업무에서 기록물이 제대로 분류되었는지 확인할 때 주요 참고원(references)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기능 분석을 통한 기능어 후보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기능어 도출 단계는 전거데이터 조회와 

직제령 분석을 통해 얻은 산출물을 참고하여 하위기관의 기능어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표 4>와 같이 ‘기능어 

후보 도출’, ‘계열별 기능어 정리’ 순으로 진행된다.

과정 주요업무 input/output

⑨ 기능어 후보 도출
input 기록물분류기준표, 기록관리기준표

output 기능어 후보

⑩ 계열별 기능어 정리
input 기능어 후보, 그룹별 직제령 비교표

output 계열별 기능어 분류표

<표 4> 기능 분석 단계의 세부 과정

⑨ 기능어 후보 도출

기능 시소러스를 보완할 기능어를 선정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기능어 후보를 도출한다. 기능어 후보는 기록물분

류기준표(증기능-소기능-단위업무)와 기록관리기준표(대기능-중기능-소기능-단위과제)에서 그룹별로 추출할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인 국가기록원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므로, 두 기준표에서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을 

선별한다. 이후 기록물분류기준표 중기능과 기록관리기준표 대기능을 추출하여 이를 기능어 후보로 선정한다. 

본 과정은 추후 기능 시소러스에 보충될 계열별 기능어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 작업 성격을 띤다.

⑩ 계열별 기능어 정리

본 과정은 [과정 ⑨]에서 도출한 기능어 후보를 계열별로 정리하고 주요 기능어를 뽑는 과정으로, 이 결과물이 

결과적으로 CAMS의 기능어 항목에 추가됨으로서 추후 지능형 기록검색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때 계열은 그룹 내에서 생산맥락이 유사하면서 이전⋅이후기관 관계에 있는 하위기관들의 묶음이다. 

<표 5>는 상기한 직제분석 과정(①~⑩)을 거쳐 구축한 생산기관별 담당 업무기능 분석 결과를 예시한 것으로, 

표 형태로 기술된다. 계열별 기능어 분류표는 계열명, 기관연혁, 기능어, 세부업무기능, 비고로 구성되는데, 기능어

는 주로 기록관리기준표의 대기능으로 선정한다. 2007년 기록물 법 개정으로 인해 정부산하 공공기관은 기록관리

기준표로 기록 분류체계를 전환하고 있고, 이에 향후 활용성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 기능어를 기록관리기준표에서 

선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기록물분류기준표를 활용하고 있는 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기준표에서 추출한 

관련어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전거데이터의 검색기반 강화를 위한 보완을 꾀했다. 

기능어에 대한 세부업무기능은 기록관리기준표의 단위과제에 대응되며 건 단위의 분류 작업을 수행하는 분류⋅
기술 업무에서 활용된다. 따라서 분류 작업 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업무기능을 명사 및 명사구로 요약

한다. 비고의 직제용어에는 직제분석을 통해 도출한 [과정 ⑧]의 하위기관 변천내용과 세부업무기능을 비교하여 

언급되지 않은 키워드를 기재하며, 이는 CAMS 전거데이터의 색인어 항목에 기술된다. 

본 과정을 통해 CAMS 전거데이터의 기능어 항목과 색인어 항목이 보충되고 기능 시소러스가 확충된다. 그 

결과로 이용자는 기록정보 검색서비스를 높은 만족도에 이용할 수 있고, 기록관리 측면에서는 정제되고 인증된 

용어인 기능어를 사용함으로써 일관성 유지가 가능해진다(문현주,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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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명 기관연혁 기능어 세부업무기능 비고

재정

운용실

990524~050530 예산실 

990524~050531 예산관리국

020204~050530 기금정책국

050531~080228 재정운용실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지원

* 관련어

- 예산관리

- 재정관리

- 민간투자사업 관련 제도개선

-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운용

- 민간투자사업 중장기 통합추진계획 수립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시행령 운용

기록물

분류기준표
예산기획행정

기록관리

기준표
민간투자제도

직제용어

민간투자사업 제정 

및 투자재원의 조달

지원

- 임대형민자사업(BTL) 투자계획수립

- 임대형민자사업(BTL) 종합 기획, 조정 

- 임대형민자사업(BTL) 중장기 재정소요 

관리

기록물

분류기준표
예산기획행정

기록관리

기준표
민자사업관리

직제용어 -

<표 5>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 계열의 기능어 분류표 예시

4. 생산기관 변천정보 및 직제분석의 자동화 및 공통 활용 방안

본 장에서는 3장에서 정의한 생산기관 변천정보 및 직제분석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산출된 중간 결과물

들을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각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자동화 여부를 ‘자동화 불가(X)’, 

‘자동화 가능(○)’, ‘반자동화(△)’로 구분하였다. 판단 기준은 기록물 담당자의 고차원적인 사고과정을 필요로 

해 현재의 AI 기술로는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학습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커 비효율적인 업무는 ‘자동화 불가’

로, 반복적으로 수행되고 기계적으로 학습 가능 혹은 처리 가능한 업무는 ‘자동화 가능’으로 분류하였다. ‘반자동

화’는 관련 자료 수집 및 정리 등, 일정 부분만 자동화가 가능하고 이외는 기록물 담당자의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표 6>은 각 세부 프로세스의 자동화 가능 여부를 정리한 것으로, <그림 2>와 <그림 3>에 

반자동화 할 수 있는 프로세스는 ‘노란색’으로, 자동화가 가능한 프로세스는 ‘녹색’으로 표기하였다.

더불어 생산기관 변천정보 및 직제분석 업무를 통해 산출된 결과물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 업무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초분석자료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 6>과 같이 공통 자원으로 

5가지를 선정하였으며, 각 자원이 쓰이는 업무과정과 용도를 분석하였다.

업무 자동화 가능 여부 공통 활용 가능 자원

① 기관별 하위기관 존립기간 조사 ○ -

② 전거데이터 완성도 확인 X -

③ 조사대상 하위기관 추출 ○ 조사대상 하위기관 존립기간 목록

④ 직제 기본정보 확인 X -

⑤ 기관별 직제 수집 ○ -

⑥ 하위기관 변천내용 정리 X 하위기관 변천내용

⑦ 하위기관 그룹화 △ 그룹별 하위기관 목록

⑧ 그룹별 직제령 업무 비교 △ 그룹별 직제령 비교표

⑨ 기능어 후보 도출 ○ -

⑩ 계열별 기능어 정리 △ 계열별 기능어 분류표

<표 6> 업무 프로세스별 자동화 및 공통 활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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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자동화가 불가능한 업무

한국고용정보원(2016)은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에 따른 자동화의 직무 대체는 단순반복 과업 중심으로 대체될 

것이고 중요한 의사결정과 감성, 지적능력에 기초한 직무는 여전히 인간이 맡게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즉, 사람의 

지각력과 사고방식, 지적능력이 필요한 업무는 자동화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직제분석 과정 중 대체되기 어려운 

업무로는 [과정 ②], [과정 ④], [과정 ⑥]이 있다.

[과정 ②]와 [과정 ④]는 필요한 정보가 어느 위치에 있으며, 어떻게 수집할지, 그리고 정보가 누락 없이 제공되

어 있는지 등을 다양한 정보를 교차분석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는 자율적인 사고와 판단이 수반되어야 

하는 과정으로, 이러한 업무를 자동화하려면 누락 유형, 보완되어야 할 항목 등이 사전에 특정되어야 하지만 사실

상 매번 다른 형식과 항목들이 나타날 뿐 아니라 이전에 보지 못한 유형의 패턴들이 도출되어 이를 기계에 학습시

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과정 ⑥]은 선행 과정들에서 수집한 연혁법령 등을 분석하여 그중 주요 변천내용만 요약하여 정리하는 업무

이다. 변천내용이 규격화되어 있다면 기계를 학습시킬 수 있지만, 법령 작성 주체마다 서로 다른 용어와 서술 

방식을 보여 패턴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동화는 불가하며, 특히 그중에서도 중요도가 높은 변천 내역만을 뽑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기록물 관리자의 능력을 아직은 구현하기 어렵다. 다만, 부족한 정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의 행정기관별 조직변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조직변천 파일 등을 수집하는 부분은 

자동화가 가능하다

 

4.2 자동화 가능한 업무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직제분석 업무 프로세스 중 4가지 과정이 업무 자동화가 가능하다. 이 과정들은 

비교적 단순하면서도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업무로, 웹 크롤링 기법을 포함한 RPA 기술과 기계학습 기반 언어분

석 기술 등을 적용할 수 있다.

[과정 ①]과 [과정 ③]은 CAMS의 전거데이터 혹은 기록물생산기관변천정보 사이트에서 웹 크롤링 기법을 통해 

수집할 수 있다. 기록물생산기관변천정보 사이트는 국가기록원에서 운영 중이며, CAMS 전거데이터와 연동되어 

그와 동일한 전거데이터를 제공한다. 둘 중 어느 곳이든 생산기관명을 검색하면 해당 기관의 하위기관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목록은 기관 코드, 하위조직명, 존립기간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과정 ①]은 제공된 하위기관 

목록을 그대로 수집하면 되지만, [과정 ③]은 하위기관 목록 중 실⋅국 단위 기관의 존립기간 정보만 뽑아내는 

업무이므로 ‘하위기관 존립기간 목록’ 내의 텍스트 정보를 언어분석 API등을 활용해 형태소분석을 수행한 뒤, 

‘실’, ‘국’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를 중심으로 추출한다.

[과정 ⑤]는 연혁법령을 수집하는 과정이다. 법제처 소속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생산기관의 직제 및 직제시

행규칙 등과 같은 연혁법령을 수집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연혁법령을 개별파일을 제공하고 있으며, 위 

과정과 마찬가지로 웹 크롤링을 통해 자동 수집할 수 있다. 연혁법령을 하나의 파일로 통합하려는 경우, 개별파일

을 병합하거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집제작’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과정 ⑨]는 기록물분류기준표와 기록관리기준표에서 기능어 후보를 고르는 업무이다. 기록물분류기준표는 중

기능을, 기록관리기준표는 대기능을 기능어 후보로 선정하였다. 이 과정은 조건에 맞는 정보를 추출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기록물 관리자의 역할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며, 프로그래밍 언어인 R과 파이썬(Python) 등을 이용한 

간단한 코딩을 통해 조건에 해당하는 정보를 추출하고 언어분석을 수행하여 후보어휘를 선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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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반자동화 가능한 업무

반자동화가 가능한 업무는 자동화 기법을 통해 기초자료를 수집하거나 정제한 후 기록물 담당자의 고견을 

빌려 수행하며, [과정 ⑦], [과정 ⑧], [과정 ⑩]이 여기에 속한다. 

[과정 ⑦]은 [과정 ⑤]에서 수집한 연혁법령 본문과 [과정 ⑥]의 산출물인 하위기관 변천내용, 그리고 국가법령

정보센터의 ‘신⋅구법 비교’를 분석하여 하위기관을 그룹화하는 업무이다. 먼저 하위기관의 변천내역을 토대로 

비슷한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묶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계층적 클러스터링 기법을 활용하여 자동화를 

꾀하였다. 하위기관 변천내용을 비교하여 유사도 척도를 계산한 뒤, 유사도가 높은 하위기관을 묶어 클러스터를 

생성한다. 이 과정을 클러스터의 변화가 없을 때까지 이를 반복하고, 종료 후 하나의 클러스터에 들어가 있는 

기관을 동일한 그룹에 속한 것으로 판정한다. 그룹화가 완료되면, 그룹화된 하위기관 간의 관계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존립기간을 기준으로 관계도를 생성한다. 이는 자동화가 불가능한 부분이며, 기록물 담당자가 그룹화가 

잘 수행되었는지를 검수한 뒤 직접 관계도를 그릴 수 있다. 이 과정은 클러스터링 기법을 통한 자동화와 기록물 

담당자의 역할이 공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자동화에 해당한다. 

[과정 ⑧]은 하위기관 직제령의 개정 전과 후를 비교하여 업무 및 기능 관련 조항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한다. 하위기관의 직제령은 평균적으로 30개 조항, 많게는 70개 조항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일일이 

비교하는 일은 상당히 수고스럽고 많은 시간을 요한다. 전문 인력인 기록물 담당자가 이처럼 단순하면서도 오래 

걸리는 일에 힘을 쏟는 일은 낭비라고 판단,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유사도 측정 기법인 자카드 유사도를 사용해 

자동화를 꾀하였다. 자카드 계수에 따라 직제령 조항을 ‘신설’, ‘동일’, ‘확장’, ‘일부 변경’, ‘폐지’ 등으로 구분한

다. 자카드 계수가 1인 경우는 ‘동일’로, 0인 경우 ‘신설’, ‘폐지’ 혹은 ‘이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자카드 

계수가 0인 경우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으므로 기록물 담당자가 확인해 구분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자카드 계수가 

0과 1 사이인 경우 ‘일부 변경’, ‘확장’ 등 구분하기 위하여 기록물 담당자의 판단이 필요하다. 사람의 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전체 직제령을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업무량이 대폭 감소하며 업무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과정 ⑩]은 [과정 ⑦]과 마찬가지로 문헌 클러스터링 기법을 통해 일부 자동화가 가능하다. 그룹 내에서 생산맥

락이 유사한 이전관계⋅이후관계의 기관들을 하나의 계열로 묶을 때 해당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계열의 군집화가 잘 되었는지 결과를 담당자가 확인하는 단계는 필요하다. 다음으로, 계열별로 기능어, 세부업무

기능, 직제용어 등으로 구성된 기능어 분류표를 작성한다. 생성된 계열별 기능어 분류표는 분류⋅기술 업무 시 

참고하며, 분류 작업 시 활용이 용이하도록 세부업무기능을 명사 및 명사구로 요약해야 한다. 해당 업무는 자연어 

처리 기법의 하나인 형태소 분석을 통해 빠르게 수행할 수 있으며, 형태소 분석기에 세부업무기능을 입력한 후 

분석된 결과에서 품사 태깅이 명사로 되어있는 것만 추출하여 정리할 수 있다.

4.4 공통 활용 방안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기록물 담당자는 생산기관의 특성에 따라 지정되고, 따라서 직제분석을 통해 생산기

관의 전체적인 변화 내용을 파악하여 기록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무자 FGI 결과, 직제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 자료는 다수의 부서나 기관에 흩어져 있고 현행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기록물 담당자

의 고충이 많다는 의견이 수렴되었다. 특히 직제분석 업무를 통해 산출된 기초자료들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업무 

전반에 거쳐 공통 자원으로 활용 가능함에도, 기록물 담당자의 편의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구축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제분석 과정을 통해 도출된 산출물 중에서 기록물 분류⋅기술 업무나 검색 지원 등 다른 

기록관리 업무에서도 활용 가능한 요소를 발굴하였고, 실제 결과물에 대한 활용도를 기록 실무자에게 검증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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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실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그림 4>는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기초분석자원을 영구기록물 관리 업무에 

공통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4>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공통 자원 활용 방안

<그림 4>는 2.1절에서 기술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관리 절차(NAK 9:2021(v2.2))의 8단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중에서 ‘기록물 생산단계 통제’, ‘기록물 수집’, ‘기록물 분류⋅기술’, ‘기록물 평가 및 공개관리’는 모두 

생산기관 변천정보와 직제분석 정보를 참조해야한다. 이때 활용될 수 있는 자료는 ‘하위기관 변천내용’과 ‘계열별 

기능어 분류표’로, 이 자료들은 직제분석 업무와 기능 분석 업무의 최종 산출물로, 생산기관의 변화 흐름과 업무 

및 기능 정보를 담고 있으며 앞선 과정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어 활용도가 높다. 필요한 

정보만 압축되어 정리한 자료를 공동으로 참조하는 것은 실무자의 업무시간의 단축을 의미하고 다수의 일관된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궁극적으로 업무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 외에도 ‘기록물 수집’ 업무은 생산기관에서 법적 이관 대상 기록물을 인수하여 주요기록물을 수집하는 단계

로, 이관 시 수집대상 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기관별로 이관 대상 기록물을 인수한다. 이때 ‘조사대상 하위기관 

존립기간 목록’ 자료는 생산기관의 실⋅국 단위의 흐름을 보여주며 수집대상 기관의 대략적인 연혁을 제공하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기록물 분류⋅기술’ 중 분류 업무는 수집된 기록물을 분석하여 기록물을 출처와 원본질서, 생산맥락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며, 생산맥락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제시된 5가지 공통 자원 모두가 활용 가능하다. 

분류 이후 기록물의 내용, 구조, 맥락에 대해 일정한 항목으로 기술을 시작한다. 분류⋅기술 과정에서는 동일한 

생산맥락을 가진 기록물이 같은 그룹으로 계속적으로 분류와 기술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특히 활용되는 

공통 자원 중 ‘그룹별 하위기관 목록’과 ‘그룹별 직제령 비교표’의 중요도가 비교적 높은데, 이 자료들은 이미 

동일한 생산맥락을 갖는 하위기관을 그룹화하는 과정에서 산출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기록물 분류⋅기술의 가이

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기록물 평가 및 공개관리’ 업무는 평가대상 기록물의 행정적, 역사적 가치와 활용 가치 등을 판단하는 과정이

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그룹별 직제령 비교표’와 ‘계열별 기능어 분류표’의 활용도가 높다. 생산기관의 업무와 

기능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어야 기록물의 중요도를 판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능화된 ‘기록물 서비스’를 위해서는 검색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검색도구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소장기록

물의 관리와 검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술한 목록, 기능어 시소러스, 관련어 사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히 기능 시소러스는 생산기관 정보와 기록물 묶음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이용자들이 어떤 경로로 접근하든 

원하는 기록물을 빠짐없이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에 서비스 측면에서 중요도가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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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김현진, 2021). 따라서 ‘계열별 기능어 분류표’의 기능어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능 시소러스가 체계적으

로 구축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기록의 접근점을 확대하고, ‘그룹별 하위기관 목록’ 및 ‘하위기관 변천내용’ 등을 

활용해 기관명의 다양한 이형태를 인식함으로써 검색범위를 늘리거나 줄이는 등 다양한 검색도구를 연계하는 

매개체로 활용해야 한다.

제안된 기초분석자료는 궁극적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내의 실제 업무 수행하는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활용해

야 그 업무 경감의 효과가 있으며, 참조자료의 통일성이 이루어져 기록관리 업무가 전체적으로 체계화될 수 있다. 

본 연구팀에서는 제안된 5가지 공통 활용 자원에 대한 실무자 검토 및 피드백4)을 통해 분석 결과의 자료 형식

(format)을 정비하고 추가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지식자원 구축을 꾀하였다.

5. 결 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록관리 영역에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계학습 기법 등 신기술이 적용되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기법을 활용한 자동화 및 지능화 방안은 선행연구로도 자주 

등장하였으며 기록물 자동분류시스템, 지능화 검색서비스 등을 제안하여 업무 측면과 서비스 측면의 선진화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모든 기록물 담당자가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직제분석이나 공통으로 참조해야 하는 기초

지식 구축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직제분석 업무는 다양한 생산기관에 대한 변천 이력과 주요 업무 기능을 파악하는 과업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

관 내에서 공통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인 만큼 자동화를 통해 업무 효율화를 꾀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공동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체계화된 업무 프로세스 정립을 통해 일관되고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국가기록원을 대상으로 직제분석 담당자와 FGI를 수행하여 직제분석 업무를 세분화하였

다. 이후 세부 업무 특성에 따라 자동화 불가, 자동화 가능, 반자동화로 구분하였다 자동화 가능 업무는 반복적으

로 수행되고 기계적으로 학습 혹은 처리 가능한 업무로, 웹 크롤링 기법을 포함한 RPA 기술과 기계학습 기반 

언어분석 기술 적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반자동화 업무는 자료 수집 및 정리 등, 일정 부분만 자동화가 가능하고 

이외는 기록물 담당자의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의미하며, 자동화 방안으로 계층적 클러스터링 기법, 텍스트 

유사도 측정 기법을 추천하였다. 자동화 방안과 더불어 생산기관 변천정보 및 직제분석 업무를 통해 산출된 결과

물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 업무 전반에 걸쳐 활용 가능한 5가지 공통 자원을 제시하였으며, 영구기록

물관리기관에서 수행하는 기록물 관리 절차 내에서 직제분석 정보가 필요한 단계별로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현재 경제관련 주요 생산기관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점에서 확장해 다양한 계열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함으로써 제안 방법론의 실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실제 구현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자동화이 CAMS 고도화 기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패키지화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실제 현장에서 직제분석을 수행하고 있는 담당자와 FGI를 통해 실무 절차를 규격화함으로써 추후 

새로운 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지침서를 마련하고 실직적인 업무를 경감에 도움

을 주기 위해 시작되었다. 특히 제안한 공통 활용 자원에 대한 다수의 기록관리 실무자 검증을 통해 현업에서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했다. 본 연구 결과가 영구기록물관리 기관의 

일관되고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고대한다. 

 4) 2021년 8월 23일 ~ 2021년 9월 24일 국가기록원 방문 및 온라인 회의 등 총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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